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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 앱에 대한 도움요청과 활용의지의 이해:
이성적 또는 감성적 타입에 따른 낙인효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범  설*  ·  권 소 연**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피트니스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그 중  체중감량 앱 시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사용자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동기부여 및 장기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디자인 요소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중 낙인이라는 사용자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고려한 
효과적인 디자인 요소로서 인공지능 유형을 제안하고자 설문 기반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앱에 대한 사용자 반응은 
체중낙인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체중낙인 인식에 따라 선호하는 서비스의 인공지능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낙인을 겪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유형을 활용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 
애플리케이션 설계 시, 사용자의 심리적 요구를 반영한 공감 기반 인공지능이 체중 낙인 사용자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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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Understanding Users’ Help-Seeking Intention & Willingness  
to Use Weight Management Apps: Interaction Effects of Stigma Based 

on Thinking or Feeling AI Types

FAN XUE*  ·  Kwon, So-Yeon*

The recent COVID-19 pandemic has witnessed the rapid growth of the fitness app market, with weight 
management apps occupying a substantial market segment. In connection, a growing body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design elements aimed at fostering user motivation and long-term engagement, without 
considering user characteristics, which are critical to understanding user responses to weight-loss apps. Therefore, to 
fill this research gap,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weight stigma of users and strives to examine what affects such user 
characteristics have on the weight-loss app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higher help-seeking intention and 
willingness to use weight management apps among those who show high weight stigma consciousness than those with 
low consciousness. This study further show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weight stigma consciousness AI types of 
service. This research provides new insights on how to design elements of weight-loss apps targeting both non-
stigmatized and stigmatized users. It shows that in designing public applications, feeling-based AI that considers the 
psychological needs of users may be more effective for individuals with weight st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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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일
반적인 사용자와 다른 태도 및 행동 의도를 보인다(Jin 
& Youn, 2021; Mende, et al., 2024).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체중 조절 앱 디자인 시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닌 
체중낙인이라는 사용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의 반영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에
서는 디자인 요소 중 인공지능의 유형에 주목하며, 다음
의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기반 체중 조절 앱 사용자들의 지능유형에 
따른 반응이 그들의 체중낙인 정도에 따라 조절될 것
인가? 

위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통해 체중조절 앱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들은 기능 추가 시 사용자들의 체중낙인
이라는 심리적인 속성을 이해하며 이를 기반으로 어떻
게 서비스 설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체중기반 낙인

낙인(Stigma)이란, 사회적으로 이상적이지 않은 속
성(예. 특정 질병, 비만)을 보유하여 개인의 잠재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상태를 말한다(Crocker & Major, 
1989). 사회적인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개인의 속성으
로 체중기반 낙인(Weight Stigma)이 있다(Mensinger, 
et al., 2018). 과체중 및 비만을 겪는 사람과 관련하
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존재한다(예. 게
으르고, 의지가 약하다) (Puhl & Heuer, 2009). 따
라서 자신이 과체중 혹은 비만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인
식을 할 경우, 부정적 고정관념의 대상이 되어 체중으
로 인한 평가 절하, 차별, 거부와 같은 낙인효과를 경
험할 수 있다. 고용주(Roehling, et al., 2007), 의
료 종사자(Mensinger, et al., 2018), 언론(Himes &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건강 관
련 앱 다운르드 및 사용자 참여가 급증했으며, 이에 따
라 글로벌 피트니스 앱 시장은 2024년까지 약 68억 6
천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앞으
로도 평균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8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1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
로 예상된다(Statista Market Insights, 2024). 2024년 
1월 기준 피트니스 앱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체중감량으로서, 전 세계 매출 기준 가장 높은 시장 점
유율을 차지하는 앱 역시 칼로리 섭취량 추적을 통한 체
중 감량 관련 앱이다(Statista, 2024). 

칼로리 추적 및 체중 조절 관련 앱의 사용자가 급증
함에 따라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Tang, et 
al., 2015). 체중 조절과 관련하여 목표달성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짐에 따라 대부분의 선행연구도 사용자의 
동기부여 및 장기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앱 디자인
에 집중되고 있다. 앱 내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 예를 들
면, 의인화(Fronczek, et al., 2023), 게임 요소(Bojd, 
et al., 2022), 다양한 칼로리 추적 방식(Nezami, et 
al., 2022) 등의 도입에 따른 사용자 반응의 변화를 살
펴보는데 집중되었다. 즉, 사용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보
다는 일반적인 동기부여와 참여 유도를 위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인 운동 등의 피트니스 관련 
영역과 달리 체중 관리에서는 사용자의 심리적인 요인
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Tang, 
et al., 2015), 사용자의 심리 요인을 반영한 디자인 특
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 조절 앱 사용자의 특성 중 체중 
낙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고려한 디자인 특성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체중낙인이란 과체중 및 비만인 사람
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해 평
가절하, 차별, 거부와 같은 낙인효과를 경험하는 현상
을 말한다(Mensinger, et al., 2018; Puhl & Heuer, 
2009). 낙인을 경험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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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유형에 대한 개념을 제안하였다(Huang & Rust, 
2018, 2021; Pantano & Scarpi, 2022). Huang and 
Rust(2018, 2021)은 인공지능을 총 세 가지 즉, 기계 
지능(Mechanical Intelligence), 사고 지능(Thinking 
Intelligence), 감정 지능(Feeling Intelligence)으로 분
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두 가지 즉, 사고 지능과 
감정지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Huang and  Rust(2021)은 인공지능이 유형별로 
차별화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포괄
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사고지능은 데이터 마
이닝, 딥러닝, 예측 분석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반면, 감정지능은 데이
터에서 추출한 사용자의 정서와 감정적 톤을 기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한 공감 메시지를 통
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유
형이다. 

한편, 선행연구는 주로 유형 체계 정립과 이를 보
다 효과적으로 서비스 맥락에서 활용하기 위한 개념
적 프레임워크 제안(Huang & Rust, 2018, 2021) 또
는 유형별 인공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 개발
(Pantano & Scarpi, 2022)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
증 분석 연구는 제한적이다. 예외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한 소수의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각 유형별 인공지
능에 대한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태도 및 인식(Kim, et 
al., 2021; Youn & Jin, 2021) 고찰에 집중되어 있으
며, 효과적인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인공지능 유형의 
활용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다. 즉, 어떤 경우에 사고
지능 또는 감정지능 기반 서비스가 사용자들에 의해 선
호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조절변인에 대한 실증 연
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중낙인 
사용자를 중심으로 어떤 인공지능 유형을 기반으로 디
자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실증 분석을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Thompson, 2007), 심지어 가족과 가까운 지인(Boyes 
& Latner, 2009) 등 다양한 상호작용의 대상자를 대상
으로 체중기반 낙인효과 경험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성
별 및 인종에 따른 낙인 효과에 버금가는 결과를 초래하
기도 한다(Puhl, et al., 2008). 

2. 낙인 사용자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디자인 

낙인효과는 특정 범주와 관련된 사회적인 인식에서 
비롯되므로 낙인은 이 범주에 속하는 개인의 사회적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체중낙인을 경험
할 경우,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 관련하여 수치심,  죄책
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며, 다른 사회 구성원들
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사회적 불안을 겪기도 한다
(Emmer, et al., 2020; Mensinger, et al., 2018). 

개인의 낙인경험은 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
다. 서비스의 사용은 본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성병으로 인한 낙
인효과를 경험하는 사용자의 경우 사회적 평가에 대
한 우려로 인해  의료진보다 챗봇을 통한 헬스케어 서
비스를 선호한다(Holthöwer & van Doorn, 2023; 
Kim, et al., 2022). 이때, 이들의 이용 의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디자인 요소가 활용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인공지능 서비스의 의인화(Holthöwer & van 
Doorn, 2023), 챗봇 내 아바타의 사용자 낙인특성 활
용(Mende, et al., 2024), 챗봇 아바타와 사용자의 성
격 매칭(Jin & Youn, 2021)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중 기반 낙인 인식을 갖는 사용자들의 이용 의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 인공지능 유형을 
제안한다.

3. 인공지능 유형  

인공지능(AI)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걸친 영향력
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자들은 인공지능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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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e.g., Gursoy, et al., 2019; 
Lu, et al., 2019). 하지만 기술 수용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 학습(예.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의지를 살펴보는 이전 문헌의 접근 방식은 
인공지능 제품의 활용 의도 맥락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Lu, et al., 2019). 인간 직원에 대비되는 인공지
능 제품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이 활용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Lu, et 
al., 2019),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사람 의료진과 다르
게 사회적 판단을 하지 않아 체중 낙인을 유발하지 않는 
인공지능 챗봇의 특징이 사용자의 활용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문제 및 가설

위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체중 낙
인 의식에 따라 체중 조절 앱에 대한 도움 요청 및 활용
의지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인공지능 유형이 다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용자의 체중 낙인과 인공지능 유형의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나는 첫 번째 종속 변인으로 도움 요청 의도를 
설정하였다. 높은 체중 낙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
적인 자의식 감정에 취약하며, 사회적 판단에 대한 두려
움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적 지원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경
향이 있다(Mensinger,et al., 2018). 체중 감량 개입 관
련 문헌에 따르면, 지지적 상호작용 기반의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경우, 높은 체중 낙인을 가진 환자들의 
건강 조언에 대한 준수 의도가 높아지고(Hayward, et 
al., 2020), 의료 서비스를 회피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Mensinger, et al., 2018). 반면, 낮은 
체중 낙인 의식을 보이는 사용자의 경우, 감정적 지원에 
대한 니즈가 낮아 공감 및 관계적 메시지는 오히려 인지 
부하를 초래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사용을 저해할 수 있
다(Chattaraman, et al., 2019). 이러한 사용자의 경우
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강 조
언이 가능한 경우에 높은 도움 요청 의도를 보일 것으로 

4. 도움 요청 의도 

체중 감량 개입(Weight Loss Intervention) 관련 문
헌에 따르면, 비만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문가
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
지며, 이는 낮은 도움 요청 의지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Mensinger, et al., 2018). 이때, 의료 서비스에 대
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벽으로 비만 환자들
에 대한 체중 낙인이 있다. 체중이 높은 환자에 대한 의
료 전문가들의 편향이 존재하다는 증거가 여러 나라에 
걸쳐서 나타났는데(Puhl et al., 2021), 환자들은 의료
진들로부터의 낙인과 원치 않는 평가를 받는 것을 피
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nsinger, et al., 2018). 즉, 체중 감량 개입을 지속
적으로 하려는 의료진과 체중 낙인으로 도움 요청 의도
가 낮은 비만 환자들 간의 단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
한 단절을 해결하고, 체중 감량 개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
안될 수 있다. 인공 지능 서비스는 사람과 다르게 사회
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Kim, et al., 
2022), 비만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일 수 있고, 이는 높은 도움 요청 의도로 나타날 것이다. 

5. 활용 의지 

의지(Willingness)는 마케팅 문헌에서 유래된 개념
으로서 소비자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
도를 연구하는데 사용되었다(Taylor, et al., 1975). 고
객의 실제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작용하
는 활용의지(Willingness to Use)는 정보 시스템 분야
로 확대되어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Hong & Slevitch, 
2018), 모바일 결제 서비스(Gao & Waechter, 2017), 
웨어러블 디바이스(Chen, et al., 2023) 등 다양한 맥
락에서 사용자의 정보 기술 수용 및 도입 의지를 연구
하는데 사용되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맥락에서도 사용자의 활용의지를 이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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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온라인 전문 설문조사 플랫폼인 클라
우드 리서치(Cloud Research)를 통해 진행되었다. 
2024년 1월에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총 268개의 유
효한 응답이 수집되었다. 표본의 평균 연령은 42.25
세(SD=11.96)였다. 성별은 남성 135명(50.4%), 여성 
133(49.6%)이며, 구체적인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표1>과 같다. 

2(인공지능 유형: 사고지능/감정지능) x 2(낙인의식: 
고/저)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에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집단간 성별(F=0.646, p=0.586), 나이
(F=1.530, p=0.207), 수입(F=0.330, p=0.804), 교육수
준(F=1.101, p=0.349)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다. 

2. 실험 절차 및 변인의 측정

1) 실험 절차와 처치물
피실험자들에게 과체중 및 비만 진단을 위한 과정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읽게 한 후, 실제 앱 내 헬스케어 챗
봇 에 의해 진행되는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재구성
한 프로그램 소개 브로셔를 처치물로 보여주고 온라인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처치물은 선행연구(Huang & 
Rust, 2021; Mende, et al., 2024)를 토대로 제작되었
다. 피실험자들은 자신의 비만과 관련한 건강 상태를 진
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앱 
내 헬스케어 챗봇 관련 브로셔에 노출되었다. 이때 두 
가지 유형의 인공지능이 다음과 같이 조작되었다. 사고
지능 (감정기능) 기반 서비스일 때는 분석가(동반자)로
서의 봇의 역할을 명시하였고, 봇의 분석(공감) 능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분석가(동반자) 봇은 사용자의 인지적
(정서적) 니즈를 분석(이해)함으로써 객관적인 솔루션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제시하였다. 분석가(동반자) 봇은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이성적이고 객
관적인(공감과 정서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

예상된다. 

가설 1-a. �사용자들의 체중 낙인 의식 정도와 인공 지
능 유 형에 따 라 체 중 조 절 앱에 대한 도
움 요청 의도에 상호작용 효과 가 있는가?

사용자의 체중 낙인과 인공지능 유형의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나는 두 번째 종속 변인으로 앱의 활용의지
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제
품 및 서비스의 맥락에서는 사용자의 활용의지를 이해
하기 위해 인간 직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Lu, et al., 2019). 사회
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질병 낙인 사용자들의 경
우, 인간 의료진에 비해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인
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매력적으로 인식하며, 높은 개인 
정보 공유 등의 활용의지를 보인다(Kim, et al., 2022; 
Mende, et al., 2024). 더 나아가 낙인 사용자들의 경
우 감정적 지원에 대한 니즈가 높으므로(Mensinger, 
et al., 2018), 그들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는 인공지능 유형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설 1-b. �사용자들의 체중 낙인 의식 정도와 인공지 
능 유형에 따라 체중 조절 앱의 활용 의지
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Ⅳ.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

실험은 2(인공지능 유형: 사고지능/감정지능) x 2(낙인
의식: 고/저) 집단 간 설계(Between-Subjects Design)
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인은 인공지능 유형과 체중낙인 
의식 정도이며, 종속변인으로는 체중조절 앱에 대한 사
용자의 도움 요청 의도(Help-Seeking Intention), 활용
의지(Willingness to Use)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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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움 요청 의도(Help-Seeking Intention), 활용 의지
(Willingness to Use), 기술 자기효능감(Technology Self-
Efficacy) 이 포함되었다. 

체중 낙인은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
질 수 있는 체중 관련 부정적 태도와 믿음’으로 정의
하였다(Puhl & Heuer, 2009).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Decker, et al.(2022)의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총 8개
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Cronbach’s α=0.97). 

도움 요청 의도는 ‘체중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개인의 의지’로 

션을 통해 협력(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고 제시하였다. 반면, 체중 낙인은 변인 측정 후, 중앙
값 분리(Median Split)를 통해 낙인 의식이 높은 수준
과 낮은 수준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실제 실험에 사용
된 처치물은 부록 Appendix 1에 제공되었다. 

2) 변인 측정
각 변인들에 대한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

였으며,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
렇다)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에는 체중 낙

<표 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35 50.4

Female 133 49.6

Age Range

From 18-24 7 2.6

From 25-34 73 27.2

From 35-44 88 32.8

From 45-54 54 20.1

From 55-64 33 12.3

Over 65+ 13 4.9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1 0.4

high school 74 27.6

Bachelor’s degree 138 51.5

Master’s degree 45 16.8

Doctoral degree 10 3.7

Income 

Up to $24,999 30 11.2

$25,000 - $49,999 52 19.4

$50,000 - $74,999 64 23.9

$75,000 - $99,999 59 22.0

$100,000 - $149,999 48 17.9

$150,000 or more 15 5.6

Total 26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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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4, SD=0.945) 감정지능 기반 서비스(M=6.16, 
SD=0.556)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18). 따라서 인공지능 유형 조작이 적절히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체중낙인 의식 변인은 8가지 항목으로 측정하는데 
(Decker, et al., 2022), 중앙값 4.29를 기점으로 4.29
이하는 낙인 의식이 낮은 그룹(M=2.95, SD=1.105)으
로, 4.29초과는 낙인의식 수준이 높은 그룹(M=5.50, 
SD=0.694)으로 분류되었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01).

2. 가설 검증 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 
(Hayes, 2013)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변인들의 측정을 복수의 항목들을 통해 측정하였으
므로 항목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
였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결과변수(도움 요청 의도, 
활용의지)를 종속 변수로 하고, 더미 코딩된 인공지능 
유형(0 = 사고지능, 1 = 감정지능), 중앙값을 중심으로 
나눠진 체중 낙인 의식,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 항, 통제

정의하였다(Vogel, et al., 2007). 이를 측정하기 위하
여 Mende, et al(2022)의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총 6
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Cronbach’s α=0.98). 

활용의지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봇을 향후에 활
용하려는 의향의 정도’로 정의하였다(Gursoy, et al., 
2019). 이를 측정하기 위해 Gursoy, et al(2019)의 연구
를 참고하여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
s α=0.98). 

통제변수로 사용된 기술 자기효능감은 Decker, et al 
(2022)의 연구를 기반으로 4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고, 
적정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Cronbach’s α=0.94). 

설문에 사용된 변인의 모든 항목은 Appendix 2에 
제공되었다. 

Ⅴ. 분석결과

1. 조작 검증 결과

피실험자들의 실험물 조작에 대한 이해가 본 연구 의
도대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고지능 기반 서비스와 

<표 2> 도움 요청의도와 활용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Help-seeking Intention and Willingness to Use

Help-seeking Intention Willingness to use

b (se) t b (se) t

AI Type -0.512 (0.317)** -1.631 -0.326 (0.327)† -0.997

Weight Stigma 0.218 (0.299)** 0.726 0.528 (0.309)† 1.708

Interaction Term 1.182 (0.437)** 2.704 0.829 (0.451)† 1.840

Gender -0.230 (0.221)** -1.039 -0.275 (0.228)† -1.208

Age 0.003 (0.093)** 0.036 -0.057 (0.096)† -0.600

Education -0.359 (0.148)** -2.424 -0.394 (0.152)** -2.585

Income -0.012 (0.084)** -0.142 0.065 (0.086)† 0.756

Technology Self-efficacy 0.240 (0.113)** 2.124 0.240 (0.116)** 2.062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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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b = 1.18, t = 2.70, p = 0.007). 낙인 의식이 낮
은 사용자들의 경우 감정지능 기반보다 사고지능 기반
의 서비스에 높은 도움 요청 의도를 보였으며(M사고지
능 = 4.45, M감정지능 = 3.93), 낙인 의식이 높은 사용
자들의 경우 사고지능 기반보다 감정지능 기반의 서비
스에 높은 도움 요청 의도를 보였다(M사고지능 = 4.66, 
M감정지능 = 5.33) (그림 1). 

연구가설 1-b인 체중 조절 앱의 인공지능 유형과 사

변수(기술 자기효능감), 인구통계학 관련 변인들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기술 자
기 효능감뿐 아니라 인구통계학 관련 요인들을 독립변
수로 포함시킴으로써 변수들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연구가설 1-a인 체중 조절 앱의 인공지능 유형과 사
용자의 체중 낙인 의식 수준에 따른 앱의 헬스케어 서
비스에 대한 도움요청 의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그
룹 간 상호작용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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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Hypothesis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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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제공할 수 있는 분석가로서의 챗봇 헬스케어 서비
스에 더 높은 도움 요청 의도를 보였다. 사회 관계적 메
시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용자들의 경우 
업무지향적인 상호작용이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주
장(Chattaraman, et al., 2019)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체중 낙인 수준과 인공지능 유형의 상호작용
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챗봇 헬스케어 서비스 활용의지
의 차이를 미미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도움 요청 의도
와 마찬가지로 체중낙인이 높은(낮은) 사용자들은 감
정지능(사고지능) 기반의 챗봇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
다. 하지만 도움 요청 의도와는 달리 활용의지 측면에서
의 차이는 미미하게 나타났던 이유로 저자들은 인공지
능 서비스의 활용의지를 결정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
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Lu, et al.(2019)
에 의하면, 사용자들의 활용의지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요인 외에도 사용 용이성, 사회적 
영향력, 쾌락적 동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차이를 보
일 수 있다. 따라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도움 요청 
의도와는 달리 실제 사용자들의 활용의지의 차이를 결
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2. 시사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낙인 사용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안하
는 최근 연구 흐름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
였다. 민감한 개인정보 공유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정
적 자의식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사용자들은 인공
지능 로봇의 경우 주관적 판단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기
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의료진보다 선호하는 경향
성을 보였다(Holthöwer & van Doorn, 2023; Kim,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체중 낙인 의식을 갖는 사
용자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인공지능 유형에 따른 차

용자의 체중 낙인 의식 수준에 따른 앱의 활용 의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그룹 간 상호작용 차이가 통계적
으로 미미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83, t = 
1.84, p = 0.067). 낙인 의식이 낮은 사용자들의 경우 
감정지능 기반보다 사고지능 기반의 서비스에 높은 활
용 의지를 보였으며(M사고지능 = 4.28, M감정지능 = 
3.96), 낙인 의식이 높은 사용자들의 경우 사고지능 기
반보다 감정지능 기반의 서비스에 높은 활용 의지를 보
였다(M사고지능 = 4.81, M감정지능 = 5.31) (그림 2). 

Ⅵ.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
용의도를 살펴본 대부분의 이전 연구와는 달리(e.g., 
Fronczek, et al., 2023; Jang, et al., 2023; Kim, et 
al., 2021; Youn & Jin, 2021), 본 연구에서는 낙인을 
경험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포용력있는 인공지능 서
비스를 디자인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체중 낙인을 경험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체중낙인 의식 정도와 서비스의 기반
이 되는 인공지능 유형(사고지능/감정지능)에 따라 앱 
서비스에 대한 도움요청 의도와 활용의지가 차이를 보
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체중 낙인 수준과 인공지능 유형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도움 요청 의도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체중낙인 의식 수준이 높은(낮은) 사용
자들은 감정지능(사고지능) 기반의 챗봇이 제공하는 헬
스케어 서비스에 대하여 더 높은 도움 요청의도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낙인 의식을 갖는 사용자들은 
타인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크므로 공감과 지지적 상
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선
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Hayward, 
et al., 2020; Xu, et al., 2022). 반면, 낙인 의식이 낮
은 사용자들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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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Lupton, 2016).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
춤형 솔루션 제공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제시하였다. 사
용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공감 메시지를 통한 유대관계 
형성이 더욱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체중낙인 
의식이 높은 사용자의 경우,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
움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저해하여 많
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Almenara, et al., 2017; 
Mensinger, et al., 2018). 따라서 이들에게 인공지능 
헬스케어 서비스는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이때 더욱 효과적인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분석가가 아
닌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로서의 인공지능 봇
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로봇
과의 정서적, 지지적 상호작용을 통해 체중낙인 사용자
들의 사회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궁극적
으로 낙인의식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 애플리케이션의 정책적 시사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체중 관리와 의료 서비
스에서 낙인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도
록 효과적으로 돕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공 애
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설계에서는 사용자의 심리적 요
구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건강 및 사회 서
비스 분야에서는 공감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사용
자들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
이다.

3. 연구 한계점

본 연구의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낙인의식 수준에 따
른 효과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에 인공지능의 유형
의 중요성을 입증하였으나, 체중 낙인으로 범위가 한정
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낙인 유형을 바탕으로 
낙인의식 수준과 인공지능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
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결

이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최근 연구흐름의 범위를 확
대하고자 하였다. 

둘째, 낙인 사용자들의 효과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를 살펴본 최근 연구흐
름에 (Holthöwer & van Doorn, 2023; Jin & Youn, 
2021; Mende, et al., 2024) 기존에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인공지능 유형’라는 새로운 요소를 제시함으로
써 기여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인공지능 유형 관련 연구흐름에도 
기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유형과 관련
하여 개념적 연구(Huang & Rust, 2018, 2021) 또는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유형별 태도 및 인식(Kim, et al., 
2021; Youn & Jin, 2021) 고찰에 집중되었다. 인공지
능의 유형 관련  실증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어
떤 경우에 각 유형별 인공지능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보
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낙인 의식 수준을 조
절변인으로 제안함으로써 연구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
였다. 

넷째,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헬스케어 관련 연구
의 흐름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도입되어 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관련 국내 연구는 아직 제한적
이다(Lee, et al., 2014; Park, et al., 2018). Lee, et 
al(2014)에 따르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헬스케어 
관련 연구 흐름 중 새로운 건강개입의 접근방식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을 통한 특히 낙인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접근방
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흐름을 확대하고자 하
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인
공지능 서비스의 효과적 디자인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
을 제공한다. 시중에 출시된 체중감량 관련 앱들은 대
부분 음식별 칼로리 측정과 섭취량 추적을 주요 기능으
로 제공하며, 사용자의 장기적인 참여와 동기부여가 주 
관심사이다(Jakicic, et al., 2016). 실제로 이러한 앱들
은 소위 quantified self라 하여 체중 감량 목표 설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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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도출하였으므로 사용자의 행동을 완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자와 해당 유형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상호작용하는 챗봇의 화면을 처치물
로 활용함으로써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사용자 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서는 낙인의식 수준과 인공지능 유형의 상호작용에 따
른 차이를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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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1] 

사고지능 기반 인공지능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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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Variables Measurement Cronbach’s α

AI Type

To what extent do you think that the robot leading the program will ...

0.85

analyze your symptoms objectively; understand your emotional needs;

respond to specific information about you; respond to your specific emotions;

analyze detailed information about you; empathize with your emotions

provide objective solutions; and provide emotional support?

Weight Stigma

My weight influences how people interpret my behavior.

0.97

My weight affects how people treat me.

My body shape affects show people treat me.

Most people judge me on the basis of my weight.

Most people judge me on the basis of my body shape.

People who weigh differently than me interpret my behavior based on my weight.

People whose body shape is different from mine interpret my behavior based on my 
body shape.

My body shape influences how people interpret my behavior.

Help-Seeking 
Intention

I would like to enroll in this program.

0.98

I would like to keep receiving emails from this program.

I would like to join the mailing list for this program.

I request to receive the newsletter from this program.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products recommended by this program.

I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this program.

Willingness to 
Use

I am willing to receive this AI health chatbot service

0.98I feel content to interact with this AI health chatbot service.

I am inclined to interact with this AI health chatbot service.

Technology  
Self-efficacy

I am fully capable of using new technologies.

0.94
I am confident of my ability to use new technologies.

Use of new technologies is well within the scope of my abilities.

My past experience increases my confidence in my ability to successfully use new 
technologies.


